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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 SSG 김광현, 선수단에 ‘커피차+푸드트럭’ 깜짝 선물… “미안하고 고마워”
- 김광현 일본재활 기간 마치고 귀국, 24일(금) 동료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해 끈끈한 동료애 과시
- 시즌 함께 뛰지 못하는 미안함과 ‘KK 그라운드’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 담아


SSG랜더스(대표이사 김재섭, 이하 SSG)의 김광현이 24일(금), 팀 동료들을 위해 푸드트럭과 커피차를 깜짝 선물하며 변함없는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.
김광현은 지난 3월 27일 어깨 수술 후 약 한 달간 일본에서 재활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으며,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수단을 위해 이번 선물을 직접 준비했다.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, 묵묵히 시즌을 치르고 있는 선수단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.
이날 인천SSG랜더스필드에는 훈련 시작 전 선수단이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커피차와 푸드트럭이 운영됐으며, 총 300인분 규모의 음식과 음료가 제공됐다. 특히 모든 메뉴는 김광현이 직접 선정해 의미를 더했다. 평소 선수단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히는 불초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료가 차려지며 훈련 전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.
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선수들은 훈련 전 함께 모여 식사를 즐기며, 팀을 향한 김광현의 변함없는 마음에 고마움을 전했다. 그라운드 안팎에서 늘 팀을 먼저 생각하는 베테랑의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전해진 순간이었다.
김광현은 “올 시즌 동료들과 그라운드에서 함께 땀 흘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다. 비록 떨어져 있지만 밖에서도 항상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. 든든하게 먹고 힘냈으면 좋겠고, 나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마운드에 오를 날을 위해 묵묵히 내 몫을 다하며 준비하겠다”고 고마움을 표했다.
선수단을 대표해 주장 오태곤은 “광현 선배의 깜짝 선물 덕분에 훈련 전부터 선수단 분위기가 정말 밝아졌다. 밖에서도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만큼, 선수들도 하나로 뭉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겠다”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야수 박성한 역시 “안 그래도 초밥이 먹고 싶었는데, 계속된 원정 경기로 인해 못 먹고 있었다. 그래서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. 선배님의 응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한편, SSG 선수단과 팬들은 지난 14일(화) 김광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직접 롤링페이퍼 유니폼을 제작하고 응원 로고볼을 남긴 ‘KK 그라운드’를 인천SSG랜더스필드 내에 조성하는 등 에이스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애정을 보여준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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